
부활 제3주일                                 2024년 4월 14일(나해) 2682호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hn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입당성가  139번  알렐루야 

예물준비성가  512번  주여 우리는 지금  

영성체성가  
182번 

137번 

 신묘하온 이 영적 

 부활하신 주 예수  

파견성가 134번  거룩하다 부활이여  

화답송 

전례 담당 복사 

8시 미사  

9시 30분 미사   Angelina Park Olivia Baek   Claire Park 

11시 미사  

5시 미사  

입당송  

복음환호송

영성체송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 사랑이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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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봉 벨리도 신부  

  부활 주 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는 듣

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이스라엘 지

도자들, 바리사이, 사두가이드, 율법 학자들에게 

그 들에게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

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도들로 시작해서 초대교회

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들이 이스라엘 백

성들에게 죽임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

리스도를 증언하며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잘못

을 깨닫고 하느님께 용서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

아야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토

록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죽을 각오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된 동기를 오늘 복음

에서 찾아볼까 합니다. 

 

  오늘 루카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사들

을 찾아오신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께서 사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깜짝 놀라 두려

워하는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상처를 만

져보게 하시면서 당신은 육신이 있는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당신께서는 공

중에 떠도는“영”이 아니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신 제자들이 전에 알고 

있던 예수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도들의 마음을 열어 하느님의 말

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당신의 평화가 

사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렇게 사

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스승이셨던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진정

한 생명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었기 때

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 할 수 있었습니다. 

 

  루카 복음에서 사도들이 예수님 만나 성경을 깨

닫고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주님께서 주신 부

활의 평화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제자들의 경험

을 묵상하면 우리도 주님을 뵙고 주님께서 주시

는 음식을 먹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서 그 말씀을 깨우쳐주시면서 당신의 “평화”를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 질문을 해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  주님

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를 

받을 수 있는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에게도 당신의 부활의 은총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 묵상해 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고, 예수님의 평화를 받는다?  여러분이 생각하

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생각을 하

게 됩니다.  주님을 뵈면서 성경 말씀을 듣고, 주

시는 음식을 먹고, 예수님의 평화를 받는 시간은 

바로 “성체성사” 때입니다. 

 

  미사 참례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오

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깨

닫는 시간을 갖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당신의 몸

과 피를 받아 모시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신앙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이 신앙 체험은 부활

하신 주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은

총을 주십니다. 

 

  사도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성체

성사 때 뵙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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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바로 어제 부활주일을 지낸 듯한데 오늘 부활 세 번

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목련이나 벚꽃은 이미 만개하

고 지기 시작하는 데 부활을 맞아 기도 뜰에 심은 튤

립은 이제야 노란색 빨간색 꽃을 펼칩니다. 아마도 올

해는 부활이 예년에 비해 빨리 와서 그런 것 같습니

다. 

 

  사월의 완연한 봄을 만발한 봄꽃들의 향연으로 즐기

듯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인이 봄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봄이 꽃나무를 열어젖힌 게 아니라 

 두근거리는 가슴이 봄을 열어젖혔구나 

 

 봄바람 불고 또 불어도 

 삭정이 가슴에서 꽃을 꺼낼 수 없는 건 

 두근거림이 없기 때문 

 

 두근거려 보니 알겠다”  

           [두근거려 보니 알겠다--반칠환] 

 

  나이가 들면서 둔해지는 것은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

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으레 그러려니 하

고 머리를 쓰지 않으니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나간 경험과 지식만으로 현재를 보려니 점

점 완고해지는 머리는 과거에 머물러 둔해질 수밖에 

없지만, 사실 온고지신의 지혜로 옛것을 익혀서 새것

을 알려는 노력을 하는 이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려는 

학생의 노력으로 오늘 미래를 살아가니 생기가 납니

다. 

 

  우리 가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않는 것을 점잖다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 

표현에 대해 가볍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회

생활을 많이 할수록 감정표현이 적어지고, 반면 엄하

게 잘잘못을 지적하려는 경향이 늘어납니다. 그러니 

감정이 무뎌지고 삶이 메말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술

기운에 한을 풀고 감정을 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리고 술 핑계를 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의 이야기로 어느 별에 사

는 술주정뱅이에게 왜 술을 마시냐는 어린 왕자의 물

음에 그는 술 마시는 것이 부끄러워 그 부끄러움을 잊

으려고 술을 마신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이런 대답에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해하며, ‘어른들은 참 이상해!’

라고 혼잣말을 하며 떠나갑니다. 

 

  두근거림은 사춘기나 젊은이만이 전유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모든 살아있는 사람의 살아있는 

감정입니다. 그렇기에 두근거리는 감정을 숨기기보다 

드러내며 감사해하는 마음이 오히려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아가 넉넉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줍

니다. 

 

  화단의 꽃을 보면서 봄이 왔나보다 하고 지나가기보

다 잠시 시간을 내어 꽃을 바라보면 자신도 모르게 꽃

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게 되고, 그 향기를 맡을 수 있

습니다. 그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

절을 온전히 즐기는 생생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느

님의 세상은 역시 아름답다는 감탄과 함께 감사의 기

도가 절로 나올 것입니다. 

 

  부활절이 봄에 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언 땅을 

녹이고, 마른 땅이 봄비로 축축해지면 새싹이 돋고 마

른 가지에 물이 올라 꽃이 피고 잎이 돋는 봄에 수난

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부활

은 바로 봄의 신비가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는 신비인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삶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

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슴이 설레

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기쁨입니다. “두

근거려 보니 알겠다”는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낙담하고 있는 제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그들과 이야기

를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할 때, 제자들은 놀라움

을 넘어서 두근거리는 가슴에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

다. 이는 기쁨의 두근거림이며, 희망의 두근거림입니

다. 오늘 여러분도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에 가

슴 두근거려지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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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 제3주일    
 

둘째 주일 (4월) 알 림 

 공동체 소식                                                                                                                    

특별헌금   

 

찬양 치유 피정  

날짜 : 4월 14일(오늘)  

시간 : 1 p.m.—4 p.m.  

장소 : 성전  

지도신부 : 남희봉 벨라도 신부님  

피정내용 : 찬양을 통한 치유피정  

성유도유 예식이 있습니다.  

많은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3회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장학금  

성모님의 밤 

오월 성모성월에, 성모님의 덕을 기리며 그분의 

겸손과 순명의 길을 본받고자 ‘성모님의 밤’을 

갖고자 합니다.  

5월 14일(화)  8 p.m. 성전 (묵주 지참) 

꽃 봉헌 : 모든 교우 (꽃은 성당에서 준비합니다)

메리놀외방전교회 특별헌금 

유아 세례자 명단  

대부모  이엘리스 

연례 가톨릭 자선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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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성물 서적 판매  

      공동체 소식                                                                                                                     2024년 4월 14일 

주일학교 

특별헌금  

2024 여름 학교  

제80차 미동북부 ME 부부 주말  

일시 : 5월 25일(토) 7 p.m.  - 5월 27일(월)  5 p.m.  

장소 : 롱아일랜드 헌팅턴 신학교  

주소 : 440 West Neck Rd. Huntington, NY 11743 

연락처 : 신은미 세라피나 (516) 996-9038 

가톨릭 성서모임 (창세기, 탈출기) 

미동북부 여성 제39차 꾸르실료 수강생  

날짜 : 4월 18일(목) — 4월 21일(일) 

봉사자 : 이선주 벨라뎃다, 조은경 막달레나,                 

    임순녀 세실리아, 강원희 아가다, 

               김정옥 루시아 

수강자 : 김문숙 아녜스, 김영희 로사,  

               김지숙 캐터린, 안진영 스콜라스티카,  

               이형옥 에스터, 임희자 글라라,  

               이은희 말가리다  

일시 : 4월 15일(월)  6 p.m.—9 p.m.   

장소 : 정 토마스 교육관 부활반 세례자 이름 수정  

볼리비아 의료선교  

일시 : 5월 24일(금) - 6월 1일(토)  

본당 신자분들의 많은 도움과 기도 덕분에 의료 

선교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곽연진 프

란치스코 신부님 포함 10명이 팀을 이뤘습니다. 

마음으로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하느님의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고등부 워크샵  

날짜 : 5월 17일(금) - 5월 19일(일)  

장소 : Thomas Berry Place  

주소 : 86-45 Egerton Blvd. Jamaica, NY 11432 

등록금 : $180 (일인당) 

등록 장소 : 성당 친교실 (어머니연합회 데스크) 

마감일 : 5월 5일(일)    

성소후원회 기도모임  

경로의 날 도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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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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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미시움 평의회   

반모임 

생활 상담소  

4월 14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유재천, 신승식, 최재호  

 

  

로사리오회 월례회  

실  

성제회 월례회  

4월 14일(오늘)  9:30 a.m. 성당 친교실   

Flushing 1구역 1반 

Flushing 2구역 1반 

Flushing 2구역 2반 

Bayside 구역 5반 

Whitestone 구역 1반 

Whitestone 구역 7반 

 

Forest Hills  구역 Corona반 

알코올 및 약물 사용자 가족들의 자조모임  

일시 : 4월 18일(목)   7 p.m.—8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제2교실) 

연락처 : (718) 501-5050 

심리상담 (Counseling) 

아동, 청소년, 성인 정신건강 상담해드립니다. 감

정, 행동장애 또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고민하시

는 분은 생활상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 정재연 율리아나  

(Mental Health Therapist 학위와 전문자격증 소지)   

로사리오회 빈병 수거  

뛰어라  

베드로회 월례회  

4월 18일(목) 7 p.m.  성당 친교실  
어머니 연합회 음식판매   

어머니연합회 월례회  

ME 월례회  



업무시간   

   

 

 

 

 

 

 

 

온라인 헌금  

  

 

  

  

       공동체 소식                                                                                           2024년 4월 14일 

알 림 알 림  

성당 사무실 업무시간 





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미사 봉헌                                                                                             2024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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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Sunday in April                                                                                            Announcements  

Announcements                                                                                                                                                           April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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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Annual Catholic Appeal 

“Congratulation!” 
One infant received baptism on the last Sunday, 
Apr. 7th. Please pray for Aria on her baptism and 
that he receives the guidance from the Holy Spirit. 

Catholic Books and Goods Sales  
Date :& Time : 9 a.m. — 12:30 p.m. 

Location : Church basement  

2024 St. Paul Summer Camp  

Special Collection  

Needs / Preference Survey  

Special Collection for  
Fathers and Brothers Maryknoll  
Date : Apr. 14th (Today) 
We welcome Father Alfonso Kim, a Maryknoll Mis-
sioner who will speak at the Masses today on behalf of 
the Society for the Propagation of the Faith. Maryknoll 
is the Catholic Foreign Mission Society of America. 
Maryknoll’s task is the bring God’s Word to foreign 
lands. Maryknollers share the Gospel, not in word 
alone, but in practical and concrete actions-by feeding 
the hungry, clothing the naked, giving shelter to the 
homeless and comforting the oppressed.  

Catholic Bible Life Movement  
You are invited to journey with us through the Book of 
Genesis (or Book of Exodus in Korean or English) 
growing closer to God and coming to know our salva-
tion history. The program is coordinated by The Sisters 
of Our Lady of Perpetual Help. 
Who : Baptized young adults  
Duration : Once a week for 14-16 consecutive weeks  
Register/ Ask questions : Michelle Park (646) 369-9819 

High School Workshop  
Grade : 9th –12th  
Date : May 17th (Fri) - May 19th (Sun)  
Departure : May17th (Fri) at Church Education Center 
Check-in : Starts at 6:30 p.m.  
Departure : will be at 7 p.m. sharp 
Arrival :  
Location : Thomas Berry Place Retreat Center  
Address : 86-45 Egerton Blvd. Jamaica, NY 11432 
Fee : $180 per person 
Registration : Mother’s Group Desk (church basement)  
Deadline : May 5th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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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Weekly Homily                                                                                                                                                               April 14, 2024 

  
 
 

 That the Church be ever thankful for the gifts of the earth and the graces that flow from the Real Presence 

of Christ,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government leaders revere the sanctity of life from conception to natural death and help those who are 

facing economic uncertainty, we pray to the Lord. ◎ 

 That the unemployed and underemployed be comforted by God, who knows all needs and the longings of 

their hearts, we pray to the Lord. ◎ 

 That those in prison of isolation be welcomed and comforted by the hospitality of a loving community, we 

pray to the Lord. ◎ 

 That the members of the congregation, united in love and service, be perfected in the love of God, we pray 

to the Lord. ◎ 

 If we are honest, we admit that once in a while we might doubt God—not necessarily God’s 
existence, but God’s mercy. A famous atheist put it this way: God is either all powerful or all merciful, 
but not both. We must admit it seems he makes a valid point. We see God’s power in creation, in the 
sun and moon and stars. We see God’s power in the beauty of the earth, the wonderful animals, 
lightning and rainbows, earthquakes and yes, in the solar eclipse. But sometimes God’s mercy 
seems absent. Last Sunday some friends and I traveled up into the Adirondacks to witness the 
eclipse and on Monday, the nine of us drove even deeper into the mountains to experience the total-
ity of darkness, when the moon completely covers the sun for a few precious moments, revealing a 
breathtaking, radiant ring of light encircling the dark moon. And in that once-in-a-lifetime experience I 
appreciated the role doubt plays in revealing God’s great mercy. The radiance of the sun’s light is 
always there everyday, but we don’t look straight at it since it would damage our eyes. During an 
eclipse, we use special glasses until the moment of totality when with our naked eyes we can see 
the beautiful crown of God’s glory. Without the moon, there would be no eclipse, no wonder, no awe. 
 
 This is the role doubt plays in our life of faith. God’s power is always visible, but sometimes 
something happens to make us question God’s mercy. A loved one gets sick and despite our pray-
ers, they die; or a terrible accident takes the life of our Sunday school teachers; or a fire takes our 
home or we lose our job. Where is the mercy of God in all this? We can identify with Thomas in to-
day’s gospel. Why should we believe Jesus is risen from the dead just because our friends insist 
they experienced his presence? Like Thomas we demand proof—physical proof. And despite locked 
doors and locked hearts and minds, Jesus stands before us and gives us his peace. He invites us to 
touch his wounds and believe. Then from terrible doubt, Thomas utters the greatest expression of 
faith: “My Lord and my God!” In no other gospel does anyone acknowledge Jesus not just as Messi-
ah, Savior, or Lord—but God! And this great declaration of faith is a result of Thomas expressing his 
doubt! When bad things happen—and bad things always happen— let the darkness of that moment 
cover the radiance of God’s mercy so that the crown of God’s glory fills our broken hearts with the 
power of God’s presence.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Third Sunday of Easter                                                                          April 14, 2024 (Year B)  No. 2682 

Responsorial Psalm                                                                                                              Psalm 4:2, 4, 7-8, 9  

◎  Lord, let your face shine on us.    

○  When I call, answer me, O my just God, you who relieve me when I am in distress; have pity on 

me, and hear my prayer! ◎ 

○  Know that the LORD does wonders for his faithful one; the LORD will hear me when I call upon   

him. ◎ 

○  O LORD, let the light of your countenance shine upon us! You put gladness into my heart. ◎ 

○  As soon as I lie down, I fall peacefully asleep, for you alone, O LORD, bring security to my dwell-

ing.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cts of the Apostles 3:13-15, 17-19 (47B)  

Second Reading  

  1 John 2:1-5a  

Gospel Acclamation  

Communion Antip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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